
화학섬유 구조조정 마무리단계?
산자부 , 생산능력 25만톤 감축 … 면방도 4 1만6000추 줄여

2000년 말부터 추진해온 화학섬유 및 면방업종의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화섬·면방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에 따르면, 화섬산업은 대하합섬, 고합 등 부실기

업의 생산설비 처분과 한국합섬, 휴비스 등의 설비감축으로 생산능력이 25만톤 감축됐다.

산자부는 2000년 당시 세웠던 목표가 대부분 달성됨에 따라 2002년부 추진해온 `섬유·패션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정해 2010년 섬유수출 300억달러 달성에 전력키로 했다.

화학섬유는 한국합섬 4만6000톤 및 휴비스 1만톤 등 생산능력 감축, 고합과 대하합섬의 청산으로 과잉설비

25만톤이 감축됐다 하지만, 새한과 금강화섬의 매각은 채권단과 인수 희망기업의 가격차이로 다소 시일이 걸

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한은 구미 화섬공장 공개매각 입찰에 도레이새한이 참여했지만 현저한 가격차이로 무산된 뒤 10월께 2차

채무재조정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금강화섬은 2001년 8월 인수가격 차이로 코오롱과 협상이 무산된데 이어 2002년 5월 공개입찰도 유찰되는

바람에 현재 채권단의 추가지원 없이 인원감축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매각도 계

속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고합은 2001년 12월 핵심사업인 석유화학과 비핵심인 화섬·필름 등으로 회사를 분할한 뒤 핵심사업

은 신설법인인 KP케미칼로 분리됐으며 남아 있는 사업 가운데 울산·당진공장과 의왕공장도 매각 또는 청산

을 진행중이다.

특히, 울산·당진공장은 1단계로 당진 및 울산2단지 필름공장을, 2단계로 울산2단지 가소제 공장을, 3단계로

울산 1-2단지 화섬공장을 각각 처리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대하합섬은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며, 동국무역은 그동안 1630억원의 자구와 1518명의 인원감축을 이행한데

이어 현재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추진중이어서 2002년 안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한편, 면방은 2000년 전체 설비의 58.5%에 해당하는 16년 이상된 노후설비 125만추 가운데 충남방적 12만

1000추, 대농 10만8000추 등 모두 41만6000추를 줄이고 설비 자동화율도 45%에서 60%로 높였다.

특히, 설비 감축규모는 전체 노후설비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목표했던 30%를 초과달성했다.

또 면방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대농, 갑을, 충남방적 등이 호텔, 백화점, 골프장 등 부동산 및 계

열사 정리를 통해 1조253억원의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자산 매각규모는 대농이 6244억원으로 가장 많고 갑을 1141억원, 충남방적 73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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